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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하

21세기에 읽는 성경 — 현대 번역본

솔로몬에서 포로까지 — 유다 왕국의 신학적 회고.




역대하 조망

역대하는 솔로몬의 즉위·성전 건축에서 시작해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을 다룬다(북왕국은 거의 빠진다). 마지막 장에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 — 귀환과 성전 재건 명령 — 으로 끝난다. 한 시대의 종말이 새 시대의 약속과 겹치는 결말.


1부 · 솔로몬 (1~9장)

지혜·성전·시바 여왕



2부 · 분열 후 유다 (10~28장)

르호보암부터 아하스까지



3부 · 개혁과 멸망 (29~36장)

히스기야·요시야·바벨론, 고레스 칙령






역대하 1장 — 기브온의 꿈, 지혜를 고르다


솔로몬이 굳건해지다

1 솔로몬(Solomon)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뒤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셨다. 그를 크게 높이셨다.

2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족장에게 말을 전했다.

3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Gibeon)의 산당으로 갔다.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세 여호와의 종이 광야에서 만든 것이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9킬로미터 지점의 고지대 도시다. 현대 이스라엘의 엘지브(El-Jib) 근처에 해당한다. 열왕기상 3장에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은 기브온이 “큰 산당”이었다고만 말한다. 역대기는 왜 기브온인지를 설명한다 — 모세 시대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온 장막이 있었다. 두 성소가 동시에 존재하던 과도기였다.

4 하나님의 궤는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 ㉸ 키르얏 여아림)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온 후 다윗이 장막을 친 곳에 있었다.

5 놋 제단은 훌(Hur)의 손자요 우리(Uri)의 아들 브살렐(Bezalel · ㉸ 브찰렐)이 만든 것으로 기브온에 있었다. 솔로몬과 회중이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다.

6 솔로몬이 여호와 앞 회막의 놋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천 마리의 번제물을 올렸다.

천 마리는 단순한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 새 왕이 즉위하면서 신에게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즉위 의례였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솔로몬은 이 행위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여호와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기브온의 꿈

7 그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여라.”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저를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9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10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줄 알게 하소서. 이 크고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표현이 다르지만 뜻은 같다. 역대기는 이 기도를 포로 귀환 공동체의 언어로 다시 쓴다 — 리더십의 자질로서의 지혜. 바빌론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다시 나라를 세워야 했다. 지혜 있는 지도자가 절실했다. 솔로몬의 요청이 그들 자신의 기도였다.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네 마음에 있었구나. 부도 재물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않고 —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12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네게 주어질 것이다. 또 나는 네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너보다 앞서 있던 어떤 왕도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고, 네 다음에 오는 자도 그러할 것이다.”

13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과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

14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았다. 병거는 천사백 대요, 기병은 만이천 명이었다.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이 두 절은 솔로몬의 부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짧고 강렬한 요약이다. “돌처럼 흔한 은금” — 과장이지만 솔로몬 시대 교역의 규모를 반영한다. 오빌 금광, 두로의 해상 교역, 아라비아 교역로가 모두 예루살렘을 거쳤다. 고고학적으로 솔로몬 시대로 추정되는 므깃도, 하솔, 게셀의 성문 유적은 대규모 국가 인프라 투자의 흔적이다.

16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에(Kue · ㉸ 코에)에서 왔다. 왕의 상인들이 구에에서 값을 치르고 사 왔다.

17 이집트에서 병거 한 대는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는 백오십 세겔이었다. 헷 왕들과 아람 왕들도 그들을 통해 수출되었다.

구에는 소아시아 남부 킬리키아 지방, 오늘날 터키 남부 해안 지대다.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구에에서 다른 군사 물자를 수입하여 북쪽 헷 왕국과 아람에 되파는 중개무역 — 솔로몬은 국제 무기 중개상이기도 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단순히 기록한다. 열왕기상 10장 28-29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 장 —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낸다. 목재와 장인을 요청하는 외교 서한이 오간다.





역대하 2장 — 두로와의 협약, 성전을 위한 준비


솔로몬의 결심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2 솔로몬이 짐 지는 자 칠만 명, 산에서 돌을 찍는 자 팔만 명, 그들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징집했다.

이 숫자들은 열왕기상 5장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에서 감독관은 삼천삼백 명이다. 역대기는 삼천육백 명이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텍스트 전승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저자가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역대기는 전체 노동력 규모를 더 상세하게 기록한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공동체에게, 이 거대한 노동 동원의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

3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Huram · ㉸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가 거할 궁전을 짓도록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오.

4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 앞에 향품 분향하고 항상 떡을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마다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5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능히 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앞에 분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7 그러니 당신은 내게 금, 은, 구리, 철로 만드는 일과 자주색, 진홍색, 청색 실로 짜는 일에 능숙하고 조각 기술이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해 둔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일하게 하려 합니다.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algum · ㉸ 알곰나무)을 보내 주시오.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하는 일에 능숙한 줄 압니다. 나의 종들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9 많은 목재를 내게 보내 주시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웅장해야 합니다.

10 당신의 종들 곧 벌목꾼들에게는 밀 이만 고르, 보리 이만 고르, 포도주 이만 밧, 기름 이만 밧을 드리겠습니다.”

후람(Hiram/Huram)은 두로의 왕이다. 두로는 현대 레바논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수르(Tyre)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로,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알파벳 문자를 전파한 해양 문명이었다. 페니키아 알파벳은 그리스 알파벳의 직접 조상이고, 그리스 알파벳이 라틴 알파벳이 되었다. 솔로몬이 협력을 요청한 나라는 고대 세계의 가장 앞선 기술 문명 중 하나였다.





후람의 답신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보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2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지혜롭고 분별 있고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13 이제 내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장인 한 명을 보냅니다. 후람아비(Huram-abi)입니다.

14 그는 단 지파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금, 은, 구리, 철, 돌, 나무, 자주색 실과 청색 실, 고운 베와 진홍색 실로 일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모든 조각과 설계에 정통합니다. 당신의 장인들과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장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15 이제 내 주인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종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16 우리는 레바논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목재를 베어 바다에 띄워 욥바까지 뗏목으로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십시오.”

후람아비는 솔로몬 성전의 수석 장인이었다. 역대기는 그를 단 지파 여인의 아들이라 하고, 열왕기상 7장 14절은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이라 한다. 두 본문이 다르다. 이 차이는 텍스트 역사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다. 일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자가 단을 언급함으로써 성막 장인 브살렐과 짝을 이루는 오홀리압(출 31:6, 단 지파)을 암시하려 했다고 본다. 성전이 광야 성막의 완성이라는 신학이 배경에 있다.





노동자 징집

17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을 인구 조사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조사에 이어서였다. 총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었다.

18 그 중 칠만 명을 짐 지는 자로, 팔만 명을 산에서 돌 찍는 자로, 삼천육백 명을 백성을 부리는 감독자로 삼았다.

역대기는 이 강제 노동의 대상이 이방인임을 명시한다. 열왕기상 5장 13-18절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부역에 동원되었다고 읽힐 수 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부역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이 부분을 수정했다는 해석이 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순수성은 민감한 주제였다. 역대기 저자는 이 민감성 위에서 글을 쓴다.



다음 장 —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역대기만이 그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명시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이다.





역대하 3장 — 모리아산 위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다

1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Moriah · ㉸ 모리야)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산은 여호와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Ornan)의 타작 마당이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예비해 두었다.

이것이 역대기가 세계 종교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주석 중 하나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의 위치를 예루살렘이라고만 한다. 역대기만이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을 명시한다. 모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의 다른 곳은 창세기 22장 2절뿐이다 —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 마당 — 역대기는 이 세 사건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연결한다.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의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이곳으로 여겨진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이 한 곳에 겹쳐 있다.

2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사 년째 이월 초이틀에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의 규격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은 규격은 이러하다. 길이 육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이었다. 이것은 옛 척도 규빗이다.

4 그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아 이십 규빗이요, 높이는 이백이십 규빗이었다. 안쪽에는 순금을 입혔다.

이백이십 규빗이라는 현관 높이는 약 100미터에 달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여서 많은 학자들이 필사 오류일 것으로 본다. 칠십인역(그리스어 구약)은 이십 규빗으로 읽는다. 역대기 텍스트의 전승 과정에서 숫자가 변형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5 큰 성전 본당에는 잣나무 판자를 대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혀 종려나무와 사슬 무늬를 새겼다.

6 보석들로 성전을 꾸몄다. 바르와임(Parvaim · ㉸ 파르와임)의 금으로 마감했다.

7 성전 서까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다.





지성소

8 지성소를 만들었다. 길이 이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으로 성전의 너비와 같았다. 순금 육백 달란트로 지성소를 입혔다.

9 못의 무게는 금 오십 세겔이었다. 다락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조각하여 금으로 입혔다.

11 그룹들의 날개 길이는 합해 이십 규빗이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다섯 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12 다른 그룹의 날개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다섯 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도 다섯 규빗으로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13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펼치면 이십 규빗이 되었다. 발은 서 있는 자세였고 얼굴은 본당 쪽을 향했다.

그룹(cherubim · 케루빔)은 날개 달린 수호 존재다. 고대 근동 전역의 신전에서 그 형상이 발견된다. 앗수르와 바빌론의 신전 입구를 지키던 라마수(인간 얼굴에 황소 몸통, 독수리 날개를 가진 존재)와 유사하다. 이집트 신전의 벽화에도 날개 달린 수호 존재들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그룹은 이 공통된 고대 근동 도상(圖像)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룹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였다.

14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고운 베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두 기둥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 높이가 각각 삼십오 규빗이요 그 꼭대기 머리가 다섯 규빗이었다.

16 사슬 무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17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Jachin · ㉸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Boaz · ㉸ 보아즈)라 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기둥이 서 있던 자리는 성전 입구 양쪽이다. 이 기둥들의 정확한 기능은 논쟁거리다 —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능이었는지, 독립적으로 서 있는 기념 기둥이었는지. 고대 근동의 신전 입구에 독립 기둥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다. 페니키아 신전 유적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발견된다. 두 이름은 성전 봉헌의 선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 “여호와가 세우시며, 그 안에 힘이 있다.”



다음 장 — 성전 안팎을 채울 기물들이 만들어진다. 놋바다와 열 개의 분향단, 열 개의 등잔대가 제작된다.





역대하 4장 — 놋바다와 성전 기물들


번제단과 놋바다

1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이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 높이 열 규빗이었다.

2 놋으로 원형의 큰 물그릇을 만들었다. 바다(the Sea)라고 불렸다.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직경이 열 규빗, 높이 다섯 규빗이었다. 둘레는 서른 규빗짜리 줄로 쟀다.

“놋바다” — 이 이름은 성경의 상징 언어에서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 히브리어로 바다는 얌(yam)이다. 가나안 신화에서 얌은 혼돈의 신이자 바다의 신이었다. 솔로몬이 성전 뜰에 “바다”를 놓은 것은 혼돈의 물을 신의 통제 아래 두는 신학적 선언이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신이 혼돈의 물을 제압하는 이야기(에누마 엘리시)가 있다. 성전 뜰에 놓인 이 거대한 물그릇은 단순한 제의 기물이 아니라 우주론적 상징이었다.

3 그 아래에 소 형상 둘이 있었다. 한 규빗에 소 열 마리씩 빙 둘러 놓았다. 소들이 두 줄로 그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놋바다를 부을 때 함께 부어 만들었다.

4 그 바다는 소 열두 마리 위에 놓였다. 세 마리는 북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바다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소들의 뒷부분은 안으로 향했다.

5 두께가 한 손바닥이었다. 가장자리는 백합화 같은 형상이었다. 그 그릇에는 물 삼천 밧이 들어갔다.

삼천 밧은 약 66,000리터다. 실제로 그것을 담는 용기로 쓰였는지, 상징적인 규모 표현인지는 불분명하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는 명령이 있다. 성전의 놋바다는 그 명령의 장대한 실현이다.





열 개의 물두멍

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번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7 명령된 대로 금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8 상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 대접 백 개를 만들었다.





제사장 뜰과 놋 기물

9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들었다. 뜰 문들을 만들어 놋으로 입혔다.

10 바다를 성전 오른쪽, 즉 동남쪽에 두었다.

11 후람아비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다.

12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힌 두 그릇 모양 머리와 두 기둥 꼭대기의 그릇 모양 머리를 덮는 두 격자 그물과

13 두 그물에 달린 석류 사백 개 — 각 그물마다 두 줄로 석류를 달아 두 기둥 위의 그릇 모양 머리를 덮었다.

14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물두멍을 만들었다.

15 바다 하나와 그 아래의 소 열두 마리를 만들었다.

16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그 모든 기물들을 후람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었다.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17 왕이 요단(Jordan · ㉸ 요르단) 평지에서 숙곳(Succoth · ㉸ 수콧)과 스레다(Zeredah · ㉸ 체레다) 사이에서 그것들을 주조했다.

18 솔로몬이 이 모든 기물을 매우 많이 만들어서 놋의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다.





성전 안의 금 기물

19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모든 기물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20 내소 앞에서 규례에 따라 켜는 등잔대와 등잔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21 꽃 모양과 등잔과 집게는 순금이었다.

22 심지 자르는 도구, 대접, 향로, 불 옮기는 그릇도 정금이었다. 성전 바깥 문과 지성소 문과 성전 본당의 문도 금으로 입혔다.

역대기는 성전의 물질적 웅장함을 기술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쏟는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새 성전의 기초를 보고 통곡했다고 기록한다.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을 이토록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귀환 공동체에게 원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 —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다.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





역대하 5장 — 언약궤가 들어오다, 영광이 가득 차다


성전이 완성되다

1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모든 공사가 끝났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해 평생 자재를 모았다. 역대기상 22장과 28-29장에 걸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 은, 돌, 목재를 준비했는지 상세히 기록된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기도 했다. 역대기의 이 강조는 신학적이다 — 다윗 언약의 연속성. 건축자는 아들이지만 준비자는 아버지였다.





언약궤를 안치하다

2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Zion)에서 메어 올리려 함이었다.

3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4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이르렀다. 레위인들이 궤를 멨다.

5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메어 올렸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메어 올렸다.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로 드렸다.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7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가져왔다.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다.

8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궤 위에서 덮었다. 위에서 궤와 채들을 감쌌다.

9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 있다.

10 그 궤 안에는 돌판 둘밖에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여호와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였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돌판뿐이라고 역대기는 기록한다. 이 진술은 열왕기상 8장 9절과 동일하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도 있었다고 전한다 — 두 전통이 다르다. 언약궤는 BC 587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행방이 끊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악숨(Axum)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 역대기를 읽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언약궤는 없었다. 그 부재는 그 자체로 상처였다.





제사장들이 나오다

11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거기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반열의 순서를 가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12 레위인 찬양대들 — 아삽(Asaph)과 헤만(Heman)과 여두둔(Jeduthun · ㉸ 여두툰)과 그들의 자손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다. 그들 곁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있었다.

13 나팔 부는 자들과 찬양대가 한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나팔과 제금과 악기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14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구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렬한 표상이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광야의 성막이 완성될 때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출 40:35). 같은 장면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반복된다. 역대기 저자는 이 평행을 의도했다 —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연속성.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언약의 충실함을 따라 움직인다. 에스겔 10-11장에서 그 영광은 성전을 떠난다. BC 587년 성전이 불탈 때 하나님이 먼저 떠나셨다. 역대기를 쓰는 시점에 그 영광이 돌아올 것인가 — 이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깊은 질문이었다.



다음 장 —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다. 열왕기상 8장과 평행하지만 역대기의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





역대하 6장 — 솔로몬의 봉헌 기도


구름 속에서

1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가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3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섰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었다. 왕이 복을 빌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4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5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6 그러나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8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이 좋도다.

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아들 —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0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1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이 담긴 궤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역대기의 봉헌 기도는 열왕기상 8장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지파 중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고만 한다. 역대기 6장 5절은 거기에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를 더한다. 그리고 6절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명시한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을 병렬로 강조한다 — 장소와 사람, 둘 다 신의 선택이라는 이중 강조.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은 돌아와야 할 성스러운 장소였고, 다윗 언약은 미래 회복의 근거였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12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13 솔로몬이 놋으로 단을 만들었다.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높이가 세 규빗이었다. 그 단을 뜰 가운데 두었다. 그는 그 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14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날이 그것입니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 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네게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다.’

17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8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19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20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신 이 곳을 향해 밤낮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중에 용서하소서.





일곱 가지 간구

22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맹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가 와서 이 성전 앞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어 주의 종들을 심판하소서. 악한 자의 죄를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소서.

24 만약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원수에게 패하게 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25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26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든, 그들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를 떠나면

27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28 만약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마르거나 깜부기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타나거나, 원수가 그 땅을 포위하거나,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29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30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사 각 사람의 행동대로 갚으소서. 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31 그들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위해 먼 땅에서 올 때에 —

33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펼치신 팔에 관해 들었을 때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하셔야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솔로몬 봉헌 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열왕기상 8장에도 있지만 역대기도 그대로 보존한다. 역대기 저자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방인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도 응답받아야 한다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 신학의 보편주의적 맥을 보여준다. 이사야 56장 7절 —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 과 같은 흐름이다.

34 주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주가 보내신 길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5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36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면 —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 주가 그들에게 분을 내시고 원수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37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하면

38 그들이 원수에게 끌려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의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9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40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 주의 쉬시는 곳으로, 주와 주의 능력의 궤로 들어오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구원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은혜로 기뻐하게 하소서.

42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소서.”

역대기 6장 41-42절은 열왕기상 8장에 없는 내용이다. 역대기 저자가 시편 132편 8-10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추가는 역대기의 신학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다윗과의 연속성 강조. 기도의 마무리가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소서”로 끝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다윗 언약은 미래 회복의 보증이었다. 열왕기 저자보다 역대기 저자가 이 다윗 언약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다음 장 —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른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다 —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역대하 7장 — 불이 내려오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다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2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다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열왕기상 8장에는 없는 장면이다. 불이 내려오는 것은 역대기가 추가한 내용이다. 열왕기상은 구름만 가득 찼다고 한다. 역대기는 불을 더한다. 이 불은 구약의 다른 사건들과 공명한다 —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사른 것,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 역대기 저자는 성전 봉헌을 이 “신의 불” 전통의 정점으로 그린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이 불로 응답하는 장소였다.

4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5 솔로몬 왕이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6 제사장들은 자기 직분대로 섰고,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악기들 — 다윗 왕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쓰도록 만든 악기들 — 을 들고 섰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다윗의 찬양을 레위인들이 전할 때 제사장들은 맞은편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서 있었다.

7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담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8 솔로몬이 그 때 레보 하맛에서 이집트 시내까지의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큰 회중이었다.

9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다. 제단 봉헌식은 칠 일 동안 행했고, 절기도 칠 일 동안 행했다.

10 일곱째 달 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백성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다. 여호와가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다

11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마쳤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에 대해 솔로몬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12 그 밤에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 곳을 내 이름을 위한 제사의 전으로 택했다.

13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면,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15 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17 네가 내 앞에서 행하되,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8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굳건히 세울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한 것처럼.

19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율례와 계명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면

20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뽑아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1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앞을 지나는 자마다 놀라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성전에 어째서 이렇게 하셨는가?’ 할 것이다.

22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 역대하 7장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서 이 구절은 국가적 회개와 부흥의 근거 본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독교 우파 정치 집회에서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래 이 약속의 수신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의 신학적 근거이기도 했다 — 성전이 있어야 회개의 기도를 드릴 곳이 생긴다. 현대적 적용과 원래 문맥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음 장 — 솔로몬의 통치가 이어진다. 성읍들을 건설하고, 이집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정기 제사 제도를 정비한다.





역대하 8장 — 솔로몬의 통치 — 건설, 의례, 질서


도시 건설

1 이십 년이 지났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여 마쳤다.

2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살게 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준” 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전달이다. 열왕기상 9장 11-13절에서는 반대다 —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이십 개를 후람에게 주었다. 후람은 그것들을 보고 “가불”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뜻한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뒤집는다. 솔로몬이 이방 왕에게 성읍들을 넘겨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기 위해 이 부분을 수정한다. 이것이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전형적인 사례다.

3 솔로몬이 하맛소바(Hamath-zobah · ㉸ 하맛 조바)로 가서 그것을 쳤다.

4 광야의 다드몰(Tadmor · ㉸ 타드모르)을 건축하고, 하맛 지방의 모든 저장 성읍들을 건축했다.

5 윗 벳호론(Beth-horon · ㉸ 벳 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했다. 성벽과 문과 빗장을 갖춘 요새였다.

6 바알랏(Baalath)과 자기 모든 저장 성읍들,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건축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건축했다.

7 이스라엘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하지 않고 남긴 자들의 모든 후손들을 —

8 솔로몬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바치는 종으로 삼았다.

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솔로몬은 노역자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장관들의 수장들과 그의 병거와 기병의 사령관들이었다.

10 솔로몬 왕의 감독관들 — 이백오십 명 — 이 백성 위에 있어 그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해 건축한 궁전으로 옮겼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곳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외국인 아내들 문제를 열왕기상처럼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외국인 아내들이 그를 우상숭배로 이끌었다고 길게 비판한다. 역대기는 그 부분을 아예 수록하지 않는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이다 — 흠이 없지는 않지만, 비판보다 업적이 강조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었다. 그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실패보다 그의 영광이 필요했다.





제사 제도의 정비

12 솔로몬이 현관 앞에 자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13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일 년에 세 번 —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과 칠칠절(Feast of Weeks · ㉸ 오순절)과 초막절(Feast of Tabernacles)에 드려야 할 것을 드렸다.

14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을 직임대로 세우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무를 따라 제사장들 곁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했다. 날마다의 일에 따라 문 지키는 자들도 각 문마다 세웠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15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왕의 명령을 어떤 일에서도 어기지 않았다. 창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역대기는 다윗이 제정한 성전 의례 제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따랐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역대기의 핵심 신학 주제다 — 다윗과 솔로몬의 연속성.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자가 아니라 성전 제도의 설계자였다. 솔로몬은 건물을 세우고, 다윗의 제도를 그 건물 안에 채웠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은 실천적 메시지였다 — 스룹바벨의 성전도 같은 방식으로, 다윗의 제도를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6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다.





해상 교역

17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변에 있는 에시온게벨(Ezion-geber · ㉸ 에츠욘 게베르)과 엘롯(Eloth · ㉸ 엘랏)으로 갔다.

18 후람이 배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바다에 익숙한 후람의 신하들을 보내 오빌(Ophir · ㉸ 오피르)로 가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가져다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

오빌은 성경에서 최고급 금의 산지로 여러 번 언급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논쟁 중이다. 아라비아 남부(예멘), 소말리아, 인도 서부 등이 후보지로 제시된다. 1946년 텔 카실레(Tel Qasile) 발굴에서 “오빌 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오빌 금의 실재를 고고학이 확인한 사례다. 에시온게벨은 오늘날 이스라엘 남쪽 끝 아카바만 연안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이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했다는 증거다.



다음 장 —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생이 닫힌다.





역대하 9장 — 시바 여왕, 그리고 솔로몬의 닫힘


시바 여왕이 오다

1 시바(Sheba ·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2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다. 솔로몬이 알지 못하여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궁전과

4 상에 차린 음식과 신하들의 앉은 자리와 시종들의 섬기는 모습과 그들의 의복, 그리고 그의 술 관원들과 그들의 의복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번제를 보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5 여왕이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6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까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 내게 들려진 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7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8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좌에 세우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굳건히 세우려 하시므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 그녀가 왕에게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드렸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과 같은 향료는 전에 없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은 고대 근동의 교역 외교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시바는 현대 예멘 지역의 고대 왕국 사바(Saba)로 여겨진다. 사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홍해 교역(앞 장)은 사바의 이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교역 협상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은 시바 여왕을 에티오피아 여왕 마케다(Makeda)로 보고, 그녀가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리크 1세를 낳았으며, 에티오피아 왕조가 그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에티오피아 왕조의 정통성 설화다. 예수도 이 “남방 여왕”을 언급했다(마 12:42).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계단들을 만들고 가수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런 나무들은 전에 유다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12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가져온 것 외에 왕의 관례에 따라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여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

13 솔로몬이 해마다 받아들인 금의 무게는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4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가져오는 것 외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충독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15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다.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씩이었다.

16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겔씩이었다.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17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18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었다. 발판이 금으로 보좌에 연결되어 있었다. 앉는 자리 양편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곁에 사자 둘이 서 있었다.

19 여섯 층계 양편에 각각 사자 하나씩 서 있었다. 모두 열두 마리였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을 만든 예가 없었다.

20 솔로몬 왕의 모든 잔은 금이었고, 레바논 수풀 궁의 모든 기물도 순금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1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로 갔다. 삼 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을 가져왔다.

다시스는 성경에서 먼 서쪽 바다의 항구를 의미한다. 스페인 남부 타르테소스(Tartessus)와 연결하는 학자들이 많다. “다시스 배”는 장거리 원양 항해를 위한 대형 선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솔로몬이 지중해 서쪽 끝과 홍해를 모두 연결하는 교역망을 갖추었다는 것은 당시로선 전례 없는 경제적 통합이었다.

22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재물과 지혜에서 뛰어났다.

23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구했다.

24 그들이 해마다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다.





솔로몬의 죽음

25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두었다. 병거가 천사백 대요 기병이 만이천 명이었다. 그것들을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26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28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왔다.

29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Ahijah)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Iddo · ㉸ 이도)의 환상책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것 — 에 기록되어 있다.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31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Rehoboam · ㉸ 르하브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만년 실패, 즉 외국인 아내들과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싣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명시한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다르다 — 그는 성전을 건축한 왕, 지혜의 왕, 부의 왕으로 이상화된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 선택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솔로몬의 실패보다 그의 영광이 더 필요했다. 성전 재건의 동력은 과거 영광에 대한 기억에서 나왔다.



다음 장 — 왕국이 갈라진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역대하 10장 — 분열, 채찍과 전갈


세겜에서의 회의

1 르호보암이 세겜(Shechem · ㉸ 스켐)으로 갔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왔기 때문이었다.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그 일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 이집트로 달아난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역대기는 여로보암이 왜 이집트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이유가 나온다 —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열 지파를 주겠다고 예언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 역대기 저자는 그 앞의 이야기 —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신의 심판 선포 — 를 수록하지 않았으므로, 여로보암의 이집트 망명 이유도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생략은 역대기의 구조적 특징이다 — 솔로몬의 실패는 지우되, 그 결과(분열)는 기록한다.

3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4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5 르호보암이 말했다. “사흘 후에 다시 내게 오라.” 백성이 떠나갔다.





두 종류의 조언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소?”

7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 이 백성을 선대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8 그러나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다. 왕과 함께 자란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다.

9 “이 백성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한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말한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까?”

10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말했다.

“이 백성이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가볍게 해 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했다면, 나는 거기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채찍과 전갈” — 이 대비는 고대 세계의 권력 수사에서 흔하지 않은 표현이다. “전갈”은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르호보암의 젊은 참모들은 강경책을 권했다. 이들의 언어 자체가 과시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은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권력 언어의 교과서적인 자기 과시.





르호보암의 대답

12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셋째 날에 왕에게 나아왔다. 왕이 “사흘 후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13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가혹하게 백성에게 대답했다.

14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거기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15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와가 이루신 것이었다.

역대기는 열왕기상과 같이 이 분열을 신의 뜻이라고 해석한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신의 섭리가 있었다. 솔로몬이 신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다 — 그러나 역대기는 그 근본 원인(솔로몬의 죄)을 삭제했으므로, 분열의 신학적 설명이 어색해진다. 이것은 역대기의 서술 구조가 낳은 긴장이다. 사건은 기록하되 그 원인은 빠진 자리에서 생기는 서술의 공백.





왕국이 갈라지다

16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보라.”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7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18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감독하던 하도람(Hadoram)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19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거슬러 반역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역대기는 분열 왕국의 북쪽,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역대기의 초점은 철저히 유다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다.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예배(금송아지)로 시작한 왕국이었다. 역대기 저자에게 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지류였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남유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



다음 장 —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강화하고, 북왕국에서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역대하 11장 — 르호보암의 강화, 레위인의 남하


전쟁을 막다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집안을 소집했다. 선택된 전사 십팔만 명으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려 주려 했다.

2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Shemaiah)에게 임했다.

3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4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다.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것을 그쳤다.





성읍들을 강화하다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에 방어 성읍들을 건축했다.

6 베들레헴(Bethlehem), 에담(Etam · ㉸ 에탐), 드고아(Tekoa · ㉸ 테코아),

7 벳술(Beth-zur · ㉸ 벳 추르), 소고(Soco · ㉸ 소코), 아둘람(Adullam),

8 가드(Gath · ㉸ 가트), 마레사(Mareshah · ㉸ 마레샤), 십(Ziph · ㉸ 지프),

9 아도라임(Adoraim), 라기스(Lachish · ㉸ 라키스), 아세가(Azekah · ㉸ 아제카),

10 소라(Zorah · ㉸ 초라), 아얄론(Aijalon), 헤브론(Hebron) — 이것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요새 성읍들이었다.

11 그가 이 요새들을 더욱 튼튼하게 했다. 지휘관들을 세우고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도 두었다. 이 성읍들을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이 그에게 속했다.

르호보암이 강화한 열다섯 개 성읍의 목록은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다. 이 성읍들은 예루살렘 주변 유다 산지와 서쪽 셰펠라(구릉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다 — 이집트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한 방어선이다. 르호보암은 이미 이집트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2장에서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난다.





레위인들의 남하

13 이스라엘 땅 곳곳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영토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왔다.

14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이었다.

15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숫염소 우상들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위해 자기 제사장들을 임명했다.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17 그들이 유다 왕국을 강화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삼 년 동안 든든하게 했다. 그들이 삼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다. 레위인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는 열왕기에 없다. 역대기 저자가 삽입한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성전과 제사장직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여로보암의 북왕국은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쫓아냈으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논리에서 보면 명확하다 —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18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Jerimoth)의 딸 마할랏(Mahalath)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Eliab)의 딸 아비하일(Abihail)이 낳은 딸이었다.

19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여우스(Jeush)와 스마랴(Shemariah · ㉸ 스마르야)와 사함(Zaham · ㉸ 자함)이었다.

20 그 후에 르호보암이 압살롬(Absalom)의 딸 마아가(Maacah · ㉸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다. 그녀가 아비야(Abijah)와 앗대(Attai · ㉸ 앗타이)와 시사(Ziza · ㉸ 지자)와 슬로밋(Shelomith)을 낳았다.

21 르호보암이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두어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와 첩보다 더 사랑했다.

22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그의 형제들 중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다.

23 그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각 지역 모든 요새 성읍들에 두었다. 먹을 것도 넉넉히 주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구해 주었다.



다음 장 — 르호보암이 자리를 잡자 율법을 버린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온다.





역대하 12장 — 시삭의 침공, 스스로 낮춤의 한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다

1 르호보암의 왕국이 굳건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모두 그와 함께했다.

2 르호보암 왕 오 년에 이집트 왕 시삭(Shishak)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3 전차 천이백 대와 기병 육만 명이었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 루빔(Lubim), 숙기(Sukkiim · ㉸ 수키임), 구스(Cush · ㉸ 쿠스) 사람들 — 은 셀 수도 없었다.

4 시삭이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

시삭은 이집트 제22왕조의 창건자 셰숑크 1세(Sheshonq I)다. 그는 BC 945년경부터 924년경까지 통치했다. 그의 군사 원정은 카르나크(Karnak) 신전 벽에 부조로 새겨진 가나안 도시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메깃도, 타아낙, 벳산, 기브온, 아얄론 등 팔레스타인의 성읍들이 포함된다. 성경이 말하는 시삭의 침공과 카르나크 부조의 연대와 지명이 대체로 일치한다 — 고고학이 성경 역사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드문 사례다. 그러나 카르나크 목록에는 예루살렘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는지 혹은 막대한 조공으로 위기를 모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5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시삭 때문에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나아와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다.”

6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낮추어 말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7 여호와가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잠시 후에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시삭으로 인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8 그러나 그들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곁에서 섬기는 것과 세상 왕국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역대기 신학의 핵심 공식을 잘 보여준다 — 죄, 위기, 스스로 낮춤, 부분적 구원. 역대기 저자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스스로 낮추는 것은 7장 14절의 약속 —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 의 실현이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다. 그래서 구원도 부분적이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 역대기 저자의 도덕적 계산이 정교하다 — 낮춤의 깊이가 구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시삭의 약탈

9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약탈했다.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10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문 지키는 근위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11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문 지키는 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가고, 나중에는 다시 문 지키는 방으로 가져왔다.

금 방패가 놋 방패로 교체된 것은 단순한 물질적 교체 이상이다.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이다. 성전 보물을 빼앗긴 것 — 역대기 저자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성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반영한다. 금이 놋으로 바뀌었다. 영광이 퇴색했다.

12 그가 스스로 낮추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아섰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유다에는 여전히 좋은 것들이 있었다.





르호보암의 마지막

13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는 사십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왕이 되었다.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읍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Naamah)인데 암몬 사람이었다.

14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구하려고 마음을 든든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5 르호보암의 처음과 나중 행적이 선지자 스마야의 역사책과 선견자 잇도(Iddo · ㉸ 이도)의 역사책에 계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16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역대기만에 나오는 긴 연설을 한다.





역대하 13장 — 아비야의 연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1 여로보암 왕 십팔 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2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Micaiah · ㉸ 미카야)인데 기브아(Gibeah)의 우리엘(Uriel)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3 아비야가 사십만 명의 정예 병사들로 전투를 시작했다. 여로보암은 팔십만 명의 정예 병사들로 그에게 맞섰다.

사십만 대 팔십만 — 이 숫자들을 역사적 수치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대 전쟁 기록에서 이런 규모의 군대를 실제로 동원한 사례는 없다. 고대 근동의 군사 기록에서 숫자는 종종 과장되었다. 이 숫자들의 목적은 규모의 대비를 통한 신학적 강조다 — 유다군이 숫적으로 열세였지만 이겼다는 것. 신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었다.





아비야의 연설

4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Zemaraim · ㉸ 제마라임) 산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여, 들어라.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6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7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르호보암의 적이 되었다. 그 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했다. 그들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8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9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소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헌신하면 그 자리를 얻는 신들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

10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레위인들이 그들의 일을 돕는다.

11 그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진설병을 정결한 상에 차리고, 금 등잔대와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버렸다.

12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앞에 계신다. 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 싸우지 말라.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비야의 이 연설은 열왕기상 15장에 없다. 역대기 저자가 새로 삽입한 내용이다. 이것이 역대기만의 독특한 자료다. 역대기 저자는 이 연설을 통해 유다-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학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론의 제사장직, 레위인의 사역, 성전 예배 —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증거다. 북왕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버렸다. 따라서 진짜 이스라엘은 남유다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기도 하다.





전투와 승리

13 여로보암이 매복대를 유다 뒤에 두었다. 그래서 자기 군대는 유다 앞에, 매복대는 뒤에 있었다.

14 유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앞뒤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15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

17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된 자 오십만 명이 죽었다.

18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 낮아졌고, 유다 자손은 강해졌다.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벧엘(Bethel · ㉸ 베텔)과 여사나(Jeshanah · ㉸ 예사나)와 에브론(Ephron · ㉸ 에프론)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점령했다.

20 여로보암이 아비야 시대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여호와가 그를 치시자 그가 죽었다.

21 아비야는 점점 강해졌다. 아내 열네 명을 맞아들이고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다.

22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말과 행동들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장 —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된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





역대하 14장 — 아사의 개혁, 구스 군대를 이기다


아사의 시작

1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Asa)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의 날들에 그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했다.

2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했다.

3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

4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명령했다.

5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들을 제거했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했다.

역대기는 아사의 개혁을 열왕기상 15장보다 더 광범위하게 묘사한다. 열왕기상에서 아사는 남창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한다. 역대기는 이방 제단, 산당, 석상, 아세라 목상을 목록으로 열거한다. 열왕기상의 아사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왕상 15:14). 역대기는 이 산당 제거를 이 장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묘사하되, 16장에서 아사의 후반 실패를 별도로 기록한다. 역대기의 도덕적 계산은 복잡하다.





요새를 건설하다

6 아사가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 땅이 여전히 평안했고 그 기간에 전쟁이 없었다. 여호와가 그에게 쉬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7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했으므로 우리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구했고 그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했다.

8 아사의 군대는 유다에서 큰 방패와 창을 든 자 삼십만 명,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든 자 이십팔만 명이었다. 모두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구스 군대

9 구스(Cush · ㉸ 쿠스) 사람 세라(Zerah · ㉸ 제라)가 군대 백만 명과 전차 삼백 대를 이끌고 마레사(Mareshah · ㉸ 마레샤)까지 왔다.

10 아사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Zephathah · ㉸ 체파타) 골짜기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1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당신 외에는 강한 자를 도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2 여호와가 아사와 유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구스 사람들이 달아났다.

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대가 그랄(Gerar · ㉸ 게라르)까지 추격했다. 구스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살아남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부서졌다. 유다 사람들이 매우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14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거기 임했다.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다. 거기에 매우 많은 것들이 있었다.

15 또 짐승 치는 장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탈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구스는 현대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이름이다. “구스 사람 세라”와 그의 백만 대군은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이집트의 제22왕조(리비아 왕조) 군대와 연관짓는 해석, 혹은 아라비아 계통의 군대라는 해석 등이 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 전투 이야기는 신학적 목적이 뚜렷하다 —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압도적인 적도 이긴다. 아사의 기도(“당신 외에는 강한 자를 도울 이가 없습니다”)가 이 장의 핵심이다.



다음 장 —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나타나 예언한다. 아사가 더 깊은 개혁을 단행하고 언약을 갱신한다.





역대하 15장 — 아사랴의 예언, 언약 갱신


선지자 아사랴

1 하나님의 영이 오뎃(Oded)의 아들 아사랴(Azariah · ㉸ 아자르야)에게 임했다.

2 그가 아사를 만나러 나와 말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이여, 들으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셨다. 너희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를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3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냈다.

4 그러나 환난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구하자 그가 그들에게 발견되셨다.

5 그 시대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자들이 평안이 없었다. 이 나라 백성과 저 나라 백성에게 큰 소동이 있었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싸웠다. 하나님이 각종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6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행위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사랴의 예언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자료다. “오랜 기간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냈다” — 이 묘사는 사사 시대의 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기 저자에게 역사는 제사장-율법-성전이 작동할 때 평안이 있고, 그것이 무너질 때 혼돈이 온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예언은 직접적인 메시지였다 — 지금이 바로 그 “오랜 기간” 이후다. 돌아와서 구하라. 그러면 발견될 것이다.





아사의 추가 개혁

7 아사가 이 말과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가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 또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

8 그가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져온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 또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서도 제거했다.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

9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 왔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 이것은 역대기 신학의 중요한 요소다. 북왕국 지파들 중에도 참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역대기는 유다가 폐쇄적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그린다.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의 공동체도 이 원리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 지파적 순수성보다 신앙적 충실함이 기준이다.





언약을 갱신하다

10 그들이 아사 왕 십오 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11 그 날 빼앗아 온 전리품에서 여호와께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

12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기로 언약을 맺었다.

13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다.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14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했다.

15 유다 모든 사람이 이 맹세를 기뻐했다.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발견되셨다.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을 주셨다.

16 아사 왕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가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Kidron · ㉸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왕의 어머니(게비라, 왕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은 극적인 조치였다. 왕대비는 고대 이스라엘 궁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권위를 가졌다. 아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것은 종교 개혁에 대한 그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엘의 배우자 또는 풍요의 신이었다. 아세라 목상(아세라 기둥)은 나무로 만든 신상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제거되는 가나안 종교의 흔적이다.

17 다만 이스라엘에서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했다.

18 그가 그의 아버지가 드린 것과 자기가 드린 것 — 은과 금과 기물 — 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다.

19 아사 왕 삼십오 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다음 장 — 아사의 후반. 아람 왕과 협력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 대신 의원만 찾는다.





역대하 16장 — 아사의 후반, 발병에도 의원만 찾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위협

1 아사 왕 삼십육 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Baasha)가 유다를 쳐 올라와 라마(Ramah)를 건축했다. 유다 왕 아사와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2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내어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Ben-Hadad · ㉸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냈다.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언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기 군사 장관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에 보냈다. 이욘(Ijon)과 단(Dan)과 아벨마임(Abel-maim · ㉸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성읍들을 쳤다.

5 바아사가 그것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그의 일을 멈추었다.

6 아사 왕이 유다 모든 사람을 데려다 라마의 돌과 목재를 가져다 게바(Geba)와 미스바(Mizpah · ㉸ 미츠파)를 건축했다.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

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Hanani)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8 구스 사람과 루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전차와 기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마음이 그를 향해 온전한 자들을 위해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 일에서 당신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전쟁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니의 말 —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 는 역대기 신학의 핵심 문장이다. 7장 14절의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와 함께 역대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기둥이다. 구스 군대를 이겼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데 바아사를 상대할 때는 아람의 금을 가져다 썼다. 아사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이 선견자 에피소드가 없다.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것이다. 역대기의 논리는 일관된다 — 신뢰의 대상이 어디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10 아사가 선견자에게 화가 났다. 이 말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아사가 또 그 때에 백성들 중 일부를 학대했다.





아사의 발병

11 아사의 처음과 나중 행적이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12 아사 왕 삼십구 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다. 매우 심했다. 그가 병에 걸렸으나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

13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왕이 된 지 사십일 년에 죽었다.

14 다윗 성에 자신을 위해 파 둔 무덤에 장사되었다. 침상에 향품들 — 갖가지 향료 — 을 채우고 그를 누였다. 그를 위해 큰 불을 놓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 — 이 구절은 성경 안의 의학 신학 논쟁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이 구절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라는 교훈이냐는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맥락은 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사의 문제는 “의원만” 찾았다는 것 —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다는 것이다.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신앙과 의학의 대립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을 배제한 채 인간 수단만 사용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 구절이 반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는 분명히 있다. 특정 기독교 분파들이 의료 거부의 근거로 인용해 왔다. 본문이 의도하는 것과 본문이 사용되어 온 방식 사이의 거리가 크다.



다음 장 —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다. 율법 교사들을 백성에게 보내는 독특한 교육 행정을 편다.





역대하 17장 — 여호사밧, 율법을 가르치는 행정


여호사밧의 즉위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2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를 두고,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취한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3 여호와가 여호사밧과 함께하셨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4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과 다르게 행했다.

5 여호와가 나라를 그의 손에 굳건히 세우셨다.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가 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

6 그의 마음이 높아져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또 제거했다.





율법을 가르치는 행정

7 그의 왕위 삼 년에 그의 신하들 — 벤하일(Ben-hail)과 오바댜(Obadiah · ㉸ 오바드야)와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와 느다넬(Nethanel · ㉸ 느타넬)과 미가야(Micaiah · ㉸ 미카야) — 을 유다 성읍들에서 가르치도록 보냈다.

8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 스마야(Shemaiah)와 느다냐(Nethaniah · ㉸ 느타니야)와 스바댜(Zebadiah · ㉸ 즈바드야)와 아사헬(Asahel)과 스미라못(Shemiramoth)과 여호나단(Jehonathan · ㉸ 요나탄)과 아도니야(Adonijah)와 도비야(Tobijah · ㉸ 토비야)와 도바도니야(Tobadonijah · ㉸ 토바도니야) — 도 보냈다. 제사장들도 함께했다 — 엘리사마(Elishama · ㉸ 엘리샤마)와 여호람(Jehoram).

9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쳤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이것은 성경에서 국가 주도 율법 교육 체계가 언급되는 드문 사례다. 신하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유다 모든 성읍을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쳤다. 이 행정 구조는 후대 회당(synagogue) 교육 체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바빌론 포로기와 귀환 이후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 교육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역대기가 여호사밧의 이 제도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선례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성전 없이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제도가 가르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였지만, 그 방법론은 탈예루살렘적이었다.

10 여호와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임하여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았다.





주변 나라들의 복종

11 블레셋 사람들 중 일부가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으로 은을 가져왔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 떼 —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 — 를 가져왔다.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졌다. 유다에 요새들과 저장 성읍들을 건축했다.

13 유다 성읍들에 많은 물자를 비축했다. 예루살렘에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다.

14 유다 지파에서 천부장 아드나(Adnah)가 용감한 군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다.

15 그 다음으로 지휘관 여호하난(Jehohanan)이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16 그 다음으로 시그리(Zichri · ㉸ 지크리)의 아들 아마시야(Amasiah) — 그는 기꺼이 여호와께 자신을 드린 자였다 — 가 이십만 명을 거느렸다.

17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 엘리아다(Eliada · ㉸ 엘야다)가 활과 방패로 무장한 자 이십만 명을 거느렸다.

18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Jehozabad · ㉸ 여호자밧)이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 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19 이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왕이 유다 온 땅의 요새 성읍들에 배치한 자들 외에도 이러했다.

여호사밧의 군사력은 총 백십육만 명이 넘는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규모다. 역대기의 이 군사 통계는 강성함의 신학적 표현이다 —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에게는 부와 군사력이 주어진다는 역대기의 반복되는 주제. 그러나 이 강성한 여호사밧이 다음 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선다. 강성함이 지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라못 길르앗 전투에 나선다.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여 진실을 말한다. 열왕기상 22장과 평행하는 이야기다.





역대하 18장 — 미가야의 환상, 우연한 화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

1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이 크게 넘쳤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Ahab)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2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그를 설득하여 길르앗의 라못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게 하려 했다.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겠소?”

여호사밧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는 복잡하다. 앞 장에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그가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는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를 이끈 왕이다. 경건한 왕과 악한 왕의 동맹 — 역대기가 이 긴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18-20장의 신학적 핵심이다. 역대기는 이 동맹을 단죄하되, 여호사밧 개인의 경건을 끝까지 인정한다. 제도적 동맹이 개인의 신앙을 완전히 오염시키지는 않는다는 미묘한 입장이다.

4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봐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5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다. 사백 명이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6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Micaiah · ㉸ 미카야)가 한 명 있소.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나는 그를 싫어하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이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8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각자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10 그나아나(Chenaanah · ㉸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 · ㉸ 츠드키야)가 철 뿔들을 만들어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찌를 것이며 멸할 것입니다.”

11 모든 선지자들이 이같이 예언했다.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다

12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되었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와 같이 좋은 말을 하시오.”

13 미가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14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렀다. 왕이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미가야가 왕에게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15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다짐을 받아야 하오?”

미가야의 첫 대답은 비꼼이었다. 왕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해 준다. 아합은 즉시 알아챈다. 왕은 진실을 싫어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거짓말도 구별한다. 그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기 싫었던 것이다. 자기 운명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왕.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의 이 평행 장면에서 인간의 자기기만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가야의 환상

16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에 흩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각자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18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가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19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20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21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꾈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대로 하라.’

22 보십시오. 여호와가 왕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두셨습니다. 여호와가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 하나다.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욥기 1-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구조와 비슷하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신의 성격 이해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냐, 악을 허용하는 자냐. 학자들은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 신학에서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천사론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심판 신학으로 읽기도 한다. 어느 쪽도 본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본문은 불편하게 열려 있다.





뺨을 맞은 미가야

23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당신에게 갔더냐?”

24 미가야가 말했다.

“당신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오.”

25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Amon)과 왕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넘겨라.

26 말하라. 왕의 말이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조금씩 먹여라.”

27 미가야가 말했다.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라못 길르앗 전투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겠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갔다.

30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장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자나 큰 자와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31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향해 싸우려 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여호와가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32 병거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하기를 그쳤다.

33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왕이 말했다.

“내가 부상당했다. 전차를 돌려 진에서 나를 빼내어라.”

34 그 날 전투가 치열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저녁까지 병거 속에 버텼다. 저녁에 그가 죽었다.

역대하 18장과 열왕기상 22장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긴 평행 구절들 중 하나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 역대기 31절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가 그를 도우셨다”는 구절이 추가된다. 열왕기상에서는 병거 장관들이 그냥 알아채고 떠난다. 역대기는 신의 개입을 명시한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동맹을 맺었지만 신의 도움을 받는다. 역대기의 여호사밧은 끝까지 부분적 보호를 받는 왕이다 —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는다. 이 미묘한 신학적 경사(tilt)가 역대기 저자의 독창적 기여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온다. 선지자 예후가 그를 책망한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시 개혁에 나선다.





역대하 19장 —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


선지자의 꾸짖음

1 여호사밧(Jehoshaphat · ㉸ 여호사팟) 왕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2 선견자 하나니(Hanani)의 아들 예후(Jehu)가 나와 왕을 맞이하며 말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왕께 선한 것도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직전에 북왕국 아합의 군대와 연합하여 라못 길르앗(Ramoth-gilead) 전투에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역대하 18장). 선지자 예후는 그 결정을 정면으로 꾸짖는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 드물게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약점은 북왕국과의 정략적 동맹이었다. 아합과의 사돈 관계가 결국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다.





왕이 백성 속으로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했다가 다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Ephraim) 산지까지 백성 가운데로 나가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5 왕이 유다 땅 온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했다. 성마다.

6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살피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7 이제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러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삼가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편파도 없고, 뇌물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은 고대 근동에서 드문 형태의 제도화였다. 왕이 직접 순회하며 지방 재판관을 임명하고 재판 원칙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다 — 재판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대법원

8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도 레위(Levi)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장들 중에서 일부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재판과 분쟁을 담당하게 했다.

9 그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행하십시오.

10 여러분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다투어 소송이 오거든, 피 흘리는 일이든,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일이든,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죄가 없을 것입니다.

11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마랴(Amariah)가 여호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여러분 위에 있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스마엘(Ishmael)의 아들 스바댜(Zebadiah)가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맡아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정관이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이원 법원 체계다. 종교적 사안은 대제사장이 총괄하고, 왕의 행정 사안은 유다 지파장이 관할한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 서기 역할을 맡았다. 역대기 저자는 이 개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사법 체계의 재건이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그 모델을 제공한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시험이 온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동쪽에서 밀려온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대 대신 성가대를 앞장세운다.





역대하 20장 — 예배로 이긴 전쟁


연합군이 온다

1 그 후에 모압(Moab) 자손들과 암몬(Ammon) 자손들이 마온(Maon)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2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 에돔(Edom)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하사손다말(Hazazon-tamar)에 있습니다. 곧 엔게디(En-gedi · ㉸ 엔-게디)입니다.”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다.

4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하러 모였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구하러 왔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절벽 위의 오아시스다. 지금도 존재한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요르단 동쪽의 세 나라였다. 그들이 사해 남단을 돌아 서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유다 남부가 뚫린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솔직하게 적는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었다.





여호사밧의 기도

5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 새 뜰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섰다.

6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며, 이방 나라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당신의 손에 있어 아무도 당신과 맞설 수 없습니다.

7 우리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어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Abraham)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8 그들이 그 안에 살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칼이든 심판이든 염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당신 앞에 서서 부르짖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돌아갔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11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러 오고 있습니다.

12 우리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눈이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눈이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 이 기도의 절정이다. 전략도 병력도 없다고 인정한다. 무력함의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다. 역대기가 이 기도를 길게 보존한 이유가 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역시 군사력도 국력도 없었다. 이 기도는 그들의 기도였다.





야하시엘의 예언

13 온 유다 사람들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

14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Jahaziel)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는 레위 자손 아삽(Asaph)의 후손이었다.

15 야하시엘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6 내일 그들을 향해 내려가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시스(Ziz) 고개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은 골짜기 끝 여루엘(Jeruel)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17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역대기 신학의 핵심 선언이 여기 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에는 없다. 역대기만의 기록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말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서 아무 군사력도 없이 재건을 시작한 그들에게, 이 선언은 현재의 말씀이었다.





성가대를 앞에 세우다

18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19 레위 자손 고핫(Kohath)과 고라(Korah)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20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Tekoa · ㉸ 테코아) 광야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21 백성과 상의한 후에 왕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 서게 하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송하게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향해 매복자들을 두셨다. 그들이 패배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운 것 —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전쟁 기록에도 이런 장면은 없다. 성가대가 선봉이 된다는 것은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다. 노래가 먼저 나가고 군대가 뒤따른다. 찬양은 승리 후의 반응이 아니라 전쟁 전의 믿음의 선언이었다.





골짜기에서 사흘을

23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 산 주민들을 치러 일어나 그들을 진멸했다. 세일 주민들을 끝낸 후에 그들이 서로를 멸했다.

24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망대에 이르렀을 때, 큰 무리를 돌아보니 시체들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나아가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시체들 중에서 옷들과 보석들과 값진 기물들을 많이 얻어 짊어졌다.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사흘 동안 약탈했다. 너무 많았다.

26 사흘째 날에 그들이 브라가(Berachah)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 때문에 그 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다.

브라가(בְּרָכָה)는 히브리어로 ‘축복’ 또는 ’찬양’이다. 전쟁이 끝난 곳에 찬양의 이름이 붙었다. 역대기는 지명에 신학을 담는다.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의 의미가 이름에 새겨진다.

27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가 그들의 원수들로 인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29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방 모든 나라들 위에 임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30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

31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렸다. 왕이 될 때 삼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Shilhi)의 딸 아수바(Azubah · ㉸ 아주바)였다.

32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Asa)의 길로 걸어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3 다만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

34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니(Hanani)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도 올랐다.

35 그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와 사귀었다. 아하시야는 악하게 행한 자였다.

36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스(Tarshish)로 보낼 배들을 만들었다. 에시온게벨(Ezion-geber · ㉸ 에찌온-게베르)에서 그 배들을 만들었다.

37 마레사(Mareshah) 사람 도다와후(Dodavahu)의 아들 엘리에셀(Eliezer)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했다.

“왕이 아하시야와 연합하셨으므로 여호와가 왕의 일을 파하실 것입니다.”

배들이 파선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여호사밧의 약점이 끝까지 그를 따라다닌다. 아합과의 동맹, 아하시야와의 동맹 — 북왕국과 손잡으려는 성향이 반복된다. 역대기는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 좋은 왕도 일관되게 좋지 않았다. 그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다. 형제들을 죽이고 아합의 집처럼 행한다.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편지를 보낸다.





역대하 21장 — 여호람의 잔혹, 엘리야의 편지


형제들을 죽이다

1 여호사밧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David)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Jehoram)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 여호람의 형제들 — 여호사밧의 아들들 — 은 아사랴(Azariah)와 여히엘(Jehiel)과 스가랴(Zechariah)와 아사랴(Azariah)와 미가엘(Michael)과 스바댜(Shephatiah)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다.

3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다. 은금과 값진 보물들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다. 그러나 왕위는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4 여호람이 일어나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굳게 잡고, 형제들 중 칼로 죽일 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다.

왕위 계승 후 형제들을 제거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형제들을 모두 처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설명도 변명도 없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

5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서른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6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아합(Ahab)의 집이 행한 것처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7 그러나 여호와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아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에돔이 반란하다

8 그의 날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란하여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웠다.

9 여호람이 모든 병거와 함께 건너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포위한 에돔 사람들과 병거 장관들을 쳤다.

10 에돔이 유다의 통치 아래서 반란했다. 오늘까지 그렇다. 그 때에 립나(Libnah)도 반란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11 또 여호람이 유다 산지에 산당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했다.





엘리야의 편지

12 선지자 엘리야(Elijah)로부터 글이 왔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걷지 않고 유다 왕 아사(Asa)의 길로 걷지 않고,

13 도리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한 것처럼 음행하게 하고, 또 네 아버지의 집에서 네 형제들 — 너보다 나은 자들 — 을 죽였으니,

14 보아라,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아들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5 네 창자의 병으로 병들 것이다. 그 병이 날마다 심해져 창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엘리야의 편지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기에 시간선 문제가 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여호사밧 시대에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즉 여호람이 단독으로 왕이 되기 전에 엘리야는 사라진 셈이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 엘리야가 죽기 전에 미리 쓴 편지였다. 둘, 역대기의 시간 기록이 열왕기와 다르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편지는 왔고, 내용은 정확했다.





심판이 이루어지다

16 여호와가 여호람을 향해 블레셋(Philistia · ㉸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근처 아라비아(Arabia)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17 그들이 유다를 향해 올라와 쳐들어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갔다. 막내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 외에는 그에게 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가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리셨다.

19 날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난 후, 창자가 그 병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죽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을 위해 행한 것처럼 그를 위해 불을 피우지 않았다.

20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서른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쉬워하는 사람 없이 떠났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아니었다.

“아쉬워하는 사람 없이 떠났다” — 역대기가 어떤 왕에게 내리는 가장 냉혹한 평결이다. 왕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불도 피우지 않았다.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 권력은 가졌으나 애도는 없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두 번 반복한다 — 강조다.



다음 장 —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의 집 방식을 따른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다.





역대하 22장 — 아하시야와 아달랴


아하시야의 즉위

1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침입하여 그 이전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사십이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Athaliah · ㉸ 아탈야)였다.

열왕기하 8:26은 아하시야의 즉위 나이를 “이십이 살”로 적는다. 역대하 22:2는 “사십이 살”이다. 두 숫자가 다르다. 마흔두 살은 아버지 여호람(마흔 살에 사망)보다 많으므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자들은 역대하의 숫자가 필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히브리 숫자 쓰기 방식에서 20(כ)과 40(מ)은 혼동되기 쉬웠다. 본문은 수정 없이 전달한다.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다.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하게 행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4 아합의 집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의 지도자들이 되어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후의 심판 속에 죽다

5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Joram)과 함께 아람(Aram) 왕 하사엘(Hazael · ㉸ 하자엘)을 치러 라못 길르앗(Ramoth-gilead)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Ramah)에서 받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Jehoram)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Ahab)의 아들 요람이 병이 났으므로 이스르엘에서 요람을 방문했다.

7 아하시야의 멸망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가 요람에게 나갔을 때, 도착하자 님시(Nimshi)의 아들 예후(Jehu)를 만났다. 여호와가 아합의 집을 징벌하도록 기름 부은 자였다.

8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중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여 죽였다.

9 예후가 아하시야를 수색했다. 그를 잡았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Samaria)에 숨어 있었다. 그를 예후에게 데려왔다. 그를 죽였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그를 묻었다. “그에게는 나라를 지킬 아무도 없다”고 했다.





아달랴의 찬탈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모두 멸절시켰다.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Jehoshabeath · ㉸ 여호샤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Joash)를 왕의 아들들 중에서 빼내어 죽임을 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숨겼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감추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로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의 아내였다. 아달랴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다.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육 년이었다.

아달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다를 통치한 여왕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바알 숭배를 유다에 들여왔다. 아들이 죽자 다윗 혈통 전체를 말살하려 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다윗 언약은 끊겼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이 살아남았다. 요아스. 그것도 성전 안에 숨어서. 아달랴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역대기는 이 아이러니를 조용히 기록한다 — 왕의 혈통이 성전 때문에 살아남았다.



다음 장 — 요아스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 있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계획한다. 역사가 뒤집힌다.





역대하 23장 — 여호야다의 쿠데타


비밀 연합

1 칠년에 여호야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유다 백의 지도자들인 여로함(Jeroham)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여호하난(Johanan)의 아들 이스마엘(Ishmael)과 오벳(Obed)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아다야(Adaiah)의 아들 마아세야(Maaseiah)와 시그리(Zichri)의 아들 엘리사밧(Elishaphat)을 불러 언약을 맺었다.

2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4 이것이 여러분이 행할 일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안식일에 들어오는 삼분의 일은 문들을 지키고,

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 문(Foundation Gate)에 있으십시오.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으십시오.

6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야 합니다.

7 레위 사람들이 왕 사방에 각각 손에 병기를 들고 둘러서십시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죽이십시오.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왕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 거사는 철저하게 종교 제도 안에서 준비됐다.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었다. 성전의 경비 체계가 군사 작전으로 전환됐다. 아달랴는 자신이 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라 저항의 거점이 됐다.





기름 부음

8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대로 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대로,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들과 나가는 자들을 내보내지 않고, 각각 자기 반을 거느렸다.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백의 지도자들에게 주었다.

10 백성을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각각 손에 병기를 들고 왕 주위에 서게 했다.

11 그들이 왕의 아들을 내어 왕관을 씌우고 증거판을 주었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이여, 만세!”





아달랴의 최후

12 아달랴가 백성이 달려가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나아왔다.

13 보니, 왕이 성전 문 입구에 기둥 곁에 서 있었다. 방백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나라의 온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들을 들고 찬양을 인도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했다.

“그 여자를 대열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칼로 뒤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십시오.”

제사장이 “그 여자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15 그들이 그 여자를 왕궁에 있는 말 문(Horse Gate) 입구로 데려갔다. 거기서 죽였다.





언약의 회복

16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17 온 백성이 바알(Baal)의 신전에 가서 그것을 헐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부쉈다. 바알의 제사장 맛단(Mattan)을 제단들 앞에서 죽였다.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 임무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맡겼다. 다윗이 성전에서 나누어 정한 레위 사람들의 반열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 기쁨으로, 노래와 함께.

19 여호야다가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성전 문들 앞에 세웠다. 어떤 면에서든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20 왕의 아들을 왕궁으로 내려왔다. 위쪽 문으로 들어가 높은 자리에 왕을 앉혔다.

21 나라의 온 백성이 기뻐했다. 성읍이 평온했다. 아달랴가 칼에 죽은 후였다.

이 쿠데타는 역사상 드문 방식이었다.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사제 주도의 정통성 회복이었다. 여호야다는 여섯 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언약을 근거로 삼았다. 바알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달랴를 죽이는 것보다 먼저 나온다 — 권력 교체가 아니라 신앙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구조다. 역대기는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다음 장 — 어린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은 옳게 행한다. 여호야다가 죽자 방향이 바뀐다.





역대하 24장 — 요아스의 성전 보수와 배반


어린 왕의 출발

1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일곱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Beersheba · ㉸ 브에르 셰바) 출신 시비아(Zibiah)였다.

2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 여호야다가 그를 위해 두 아내를 취했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성전 보수

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유다 성읍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서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으십시오. 빨리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았다.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물었다.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세금, 이스라엘 회중의 세금을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 저 악한 여인 아달랴(Athaliah)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드렸기 때문이었다.

8 왕이 명하여 궤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었다.

9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여호와께 드리라 했다.

10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기뻐하며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 가득 찰 때까지.

11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대로 궤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다. 그들이 많은 돈이 있음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것을 쏟아 내어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날마다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었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다.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철 세공인들과 놋 세공인들도.

13 일꾼들이 일했다. 보수하는 일이 그들의 손에서 진척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그 본래의 치수대로 회복하여 견고하게 세웠다.

14 마치자 그들이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다. 섬기는 기물들과 번제에 쓰는 기물들과 숟가락들과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항상 번제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렸다.

요아스의 성전 보수는 역대기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주요 사건이다. 아달랴가 성전 기물을 바알에게 가져다 주었고, 여호람이 산당을 세웠다. 요아스는 그것을 되돌렸다. 열왕기하 12장과 같은 사건이지만 역대기는 훨씬 긍정적 시각으로 기술한다. 레위 사람들의 게으름도 솔직히 기록하되, 왕과 대제사장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변심

15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백삼십 세였다.

16 다윗 성에 왕들과 함께 묻혔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선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묻혔다” — 왕족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왕릉에 묻힌 유일한 인물이다. 역대기의 판단이 담긴 서술이다. 백삼십 세라는 나이는 성경에서 족장 시대 이후 가장 긴 수명으로 기록된다. 이 수명은 그의 충실함에 대한 신학적 표지처럼 읽힌다.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나아와 왕에게 절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18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19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증언을 듣지 않았다.





스가랴의 순교

20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에게 임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까?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21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쳤다.

22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가 죽으며 말했다.

“여호와가 보시고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죽음은 역대하의 마지막 순교다. 예수는 누가복음 11:51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를 언급한다. 아벨은 창세기 4장, 스가랴는 역대하 24장이다. 히브리 성경 정경의 처음과 끝이다. 예수가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창세기와 역대하로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스가랴의 피가 정경의 마지막 피였다.

23 그 해 연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백성의 모든 방백들을 멸하고 노략물을 다마스커스(Damascus · ㉸ 다마스쿠스) 왕에게 보냈다.

24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가 그들의 손에 심히 큰 군대를 넘겨주셨다. 유다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람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했다.

25 아람 사람들이 떠나갔다. 요아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침상에서 그를 죽였다.

그가 죽었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아니었다.

26 그에게 대적한 자들은 암몬(Ammon) 여인 시므앗(Shimeath)의 아들 사밧(Zabad)과 모압(Moab) 여인 시므릿(Shimrith)의 아들 여호사밧(Jehozabad)이었다.

27 요아스의 아들들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해 예언된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에 대해서는 왕들의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Amaziah · ㉸ 아마츠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두 단계가 명확하게 나뉜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과 그 이후. 같은 왕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역대기는 이 분기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를 이끈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그의 방향을 결정했다. 여호야다 없이 요아스는 자기 길을 찾지 못했다.



다음 장 —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다. 그런데 정복하고 돌아오며 에돔 우상들을 가져와 절한다.





역대하 25장 — 아마샤의 에돔 정복과 우상


즉위와 복수

1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Jehoaddan)이었다.

2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었다.

3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 그는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다.

4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여호와가 명하셨다 — “아버지는 아들들의 죄로 죽지 않을 것이요, 아들들도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아마샤의 판결은 고대 근동의 관행과 달랐다. 당시 왕을 암살한 자의 일족을 멸족하는 것이 통례였다. 아마샤는 신명기 24:16을 적용했다. 법이 복수를 제한한 것이다. 역대기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용병 해산

5 아마샤가 유다를 모아 지파별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지휘 아래 세웠다. 유다와 베냐민 전체를. 이십 세 이상 되는 자들을 계산하니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삼십만 명이었다.

6 또 이스라엘에서 은 백 달란트를 주고 용사 십만 명을 고용했다.

7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Ephraim)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8 만약 왕이 가신다면, 가서 용감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원수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수도 있고 엎드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백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여호와가 그것보다 더 많이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10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돌려보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하여 집으로 갔다.





에돔 정복

11 아마샤가 굳게 마음을 먹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Valley of Salt)로 갔다.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

12 유다 자손이 만 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데려가 바위 꼭대기에서 던졌다. 모두 가루가 되었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 지역으로 추정된다. 에돔 영토 진입 관문이었다. “바위 꼭대기에서 던졌다”는 기록은 열왕기하에는 없는 역대하만의 서술이다. 역대기는 이 잔혹함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설명도 정당화도 없이.

13 아마샤가 돌려보낸 군대 — 에브라임에서 온 자들 — 가 벧호론(Beth-horon · ㉸ 벳 호론)에서 유다 성읍들을 쳐서 사마리아(Samaria)까지 삼천 명을 죽이고 많이 노략했다.





에돔 우상을 들여오다

14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며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분향했다.

15 여호와의 진노가 아마샤에게 타올랐다. 선지자를 보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그 나라 신들을 찾아갑니까?”

16 선지자가 말할 때 아마샤가 그를 막았다.

“우리가 너를 왕의 자문관으로 삼았느냐? 그만해라. 어찌하여 처벌을 받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쳤다가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고 내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복자가 패배한 신들의 우상을 가져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보다 강하다. 그런데 아마샤는 패배한 에돔의 신들 앞에 절했다. 선지자의 물음이 그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고 에돔 전쟁을 이겼으면서, 이번에는 그 말을 막는다. 같은 사람이 상반된 두 결정을 내린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다

17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왕 예호아스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사신을 보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보자.”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답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며 그 가시나무를 밟았더라.

19 당신이 에돔을 쳐서 패배시켰다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자기와 유다를 같이 멸망시키려 합니까?”

20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에돔 신들을 찾아간 그것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왔다. 그들이 유다 벧세메스(Beth-shemesh · ㉸ 벳 세메스)에서 서로 보았다.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에브라임 문(Ephraim Gate)에서 모퉁이 문(Corner Gate)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헐었다.

24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벧에돔의 손에 있는 모든 금은과 기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과 인질들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5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십오 년을 살았다.

26 아마샤의 남은 행적과 처음부터 끝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27 아마샤가 여호와를 떠난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음모가 있었다. 그가 라기스(Lachish)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라기스로 뒤따라가 그를 거기서 죽였다.

28 그들이 말들에 그를 실어 유다 왕의 성에 있는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마샤의 패턴은 역대기가 반복하는 주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기고, 듣지 않을 때 진다. 에돔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다 — 이겼다. 에돔 신들을 가져왔다, 선지자를 막았다 — 졌다. 역대기는 이 도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다.



다음 장 —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 역대기가 가장 길게 서술하는 왕 중 하나다. 강성했으나 한 가지 교만이 그를 무너뜨렸다.





역대하 26장 — 웃시야, 분향단에서 멈춘 왕


강성한 왕

1 유다 온 백성이 웃시야(Uzziah · ㉸ 우찌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가 열여섯 살이었다.

2 왕이 죽은 후 웃시야가 엘롯(Eloth · ㉸ 엘랏)을 세워 유다에 회복시켰다.

3 웃시야가 왕이 될 때 열여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야(Jecoliah)였다.

4 웃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5 그가 스가랴(Zechariah)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이해하도록 그를 가르쳤다. 웃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6 그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가드(Gath · ㉸ 가트) 성벽과 야브네(Jabneh)와 아스돗(Ashdod · ㉸ 아스도드) 성벽을 헐었다.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성읍들을 세웠다.

7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Gur-baal)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므우닛(Meunites · ㉸ 므우님)을 치는데 도우셨다.

8 암몬 자손들이 웃시야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졌다. 심히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9 웃시야가 예루살렘에 모퉁이 문(Corner Gate)과 골짜기 문(Valley Gate)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10 또 광야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다. 낮은 평지와 광야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지와 갈멜(Carmel · ㉸ 카르멜)에 농사를 좋아하는 농부들과 포도원을 돌보는 자들이 있었다.

11 웃시야에게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Jeiel) 서기관과 마아세야(Maaseiah) 행정관이 기록하고 왕의 지휘관 중 하나인 하나냐(Hananiah)의 지휘 아래 전쟁에 나갔다.

12 유력한 용사들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었다.

13 그들이 다스리는 군대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었다. 왕을 도와 원수들을 치는 강한 군대였다.

14 웃시야가 온 군대를 위해 방패들과 창들과 투구들과 갑옷들과 활들과 돌팔매 돌들을 준비했다.

15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들과 성벽 모퉁이들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았다. 그의 명성이 먼 곳까지 퍼졌다. 놀라운 도움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웃시야(Uzziah)는 열왕기하에서 아사랴(Azariah)로 불린다. 두 이름 모두 같은 왕을 가리킨다. 그의 치세는 BC 792-740년으로 추정된다. 오십이 년 —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 중 하나다. 이사야 6:1 “웃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사야의 소명이 웃시야 말년이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죽음이 한 시대의 전환점이었다.





분향단 앞에서

16 웃시야가 강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17 제사장 아사랴(Azariah)가 그를 뒤따라 들어갔다. 용감한 제사장들 팔십 명과 함께.

18 그들이 웃시야 왕에게 맞서며 말했다.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도록 거룩하게 된 자들 —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왕에게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19 웃시야가 화를 내었다. 그의 손에 분향로가 있었다. 제사장들과 화를 내는 동안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성전 분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돌아보았다.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났다. 그를 거기서 내보내려고 급히 서둘렀다. 그도 빨리 나갔다. 여호와가 그를 쳤기 때문이었다.

21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거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겼다.

그의 아들 요담(Jotham · ㉸ 요탐)이 왕궁을 다스리며 나라 백성을 재판했다.

1931년 예루살렘 감람산(Mount of Olives)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다. BC 1세기경에 제작된 아람어 석판이다. “유다 왕 웃시야의 뼈를 여기로 옮긴다. 열지 말라.” 웃시야의 무덤이 어디선가 이장됐다는 증거다. 나병 환자로 죽었기에 일반 왕릉에 묻히지 못했고, 후대에 이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비문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웃시야는 성경 밖 고고학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드문 유다 왕이다.

22 웃시야의 남은 행적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Isaiah)가 기록했다.

23 웃시야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에 왕들에게 속한 묘실 근처 밭에 묻혔다고들 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요담. 짧지만 깨끗한 치세.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역대하 27장 — 요담, 말없이 옳게


간결한 치세

1 요담이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Zadok · ㉸ 차도크)의 딸 여루사(Jerusha · ㉸ 여루샤)였다.

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게 행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제한이다. 아버지 웃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을 얻었다. 요담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역대기는 이것을 겸손으로 읽는다. 자기 아버지의 실패에서 배웠다.

3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Upper Gate)을 세웠다. 오벧 성벽 위에 많이 세웠다.

4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세웠고 삼림 지대에 산성들과 망대들을 세웠다.

5 그가 암몬 자손들의 왕과 싸워 이겼다. 암몬 자손들이 그 해와 그 다음 해와 세 번째 해에도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주었다.

6 요담이 강성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길을 견고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7 요담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들과 그의 길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8 그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을 다스렸다.

9 요담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Ahaz · ㉸ 아하즈)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요담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역대기의 판단은 분명하다 — 그는 옳게 행했고, 강성했다. 부패한 백성 가운데서도 왕 자신은 타협하지 않았다. 열왕기하 15:38은 그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끝낸다. 역대기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신실함은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요담이었다.



다음 장 — 아하스. 역대기에서 가장 어두운 왕 중 하나. 자녀를 불에 태우고 앗수르에게 구걸한다.





역대하 28장 — 아하스의 어둠


자녀를 불에 태우다

1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십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과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2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바알(Baal)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3 힌놈 아들의 골짜기(Valley of Ben-hinnom · ㉸ 힌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로 사르게 했다.

4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힌놈의 골짜기(게 힌놈, גֵּי הִנֹּם)는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다.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렉(Molech · ㉸ 몰로크) 숭배가 여기서 행해졌다. 이 골짜기는 훗날 유대 문화에서 사후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게헨나(Gehenna)’의 어원이 된다. 예수가 “불 꺼지지 않는 게헨나”를 언급할 때 청중이 즉시 이해했던 지명이다. 아하스의 죄는 이 지명에 새겨진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

5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포로를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이 크게 쳐서 죽였다.

6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Pekah · ㉸ 페카흐)가 유다에서 하루에 십이만 명을 죽였다. 용사들 모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Zichri)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Maaseiah)와 왕궁 총무 아스리감(Azrikam)과 왕 다음의 엘가나(Elkanah)를 죽였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이십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 또 그들에게서 많은 노략물을 사마리아(Samaria)로 가져갔다.





선지자 오뎃의 경고

9 거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오뎃(Oded)이라는 이름이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에 닿을 분노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10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11 이제 들으십시오.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사로잡아 온 형제들을.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 요하난(Johanan)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메실레못(Meshillemoth)의 아들 베레갸(Berechiah)와 살룸(Shallum)의 아들 여히스기야(Jehizkiah)와 하들래(Hadlai)의 아들 아마사(Amasa).

13 “포로들을 여기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죄를 더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가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14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략물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서 놓았다.

15 이름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일어나 포로들을 붙잡았다. 그들의 군복으로 벌거벗은 자들 모두를 입혀 주었다.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들에 태워 종려나무 성(City of Palms), 곧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로 데려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북왕국 군사들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낸 이 사건은 역대하에만 기록된다. 선지자의 말 한 마디가 승리한 군대의 행동을 바꿨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보존했다.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관철된 사례로.





앗수르에게 구걸하다

16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

17 에돔 사람들이 또 와서 유다를 쳐서 포로들을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낮은 평지와 남쪽 유다 성읍들을 쳐서 벧세메스(Beth-shemesh)와 아얄론(Aijalon)과 그데롯(Gederoth)과 소고(Soco · ㉸ 소코)와 담나(Timnah · ㉸ 팀나)와 김소(Gimzo)와 그 마을들을 빼앗아 거기 살았다.

19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아하스 때문에 유다를 낮추셨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방종하고 여호와께 매우 심하게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20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 · ㉸ 티글랏-필레세르)이 와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를 쳤다.

21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빼앗아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하스가 앗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앗수르는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짓눌렀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거부했다. 인간적 강대국에 의존한 대가가 더 큰 압박이었다. 역대기는 이 역설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마지막 악행

22 아하스 왕이 곤고를 당하는 중에도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23 그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내가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를 패망하게 했다. 온 이스라엘도.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모아 그 기물들을 쪼개고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았다. 예루살렘 모든 모퉁이에 자기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25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들을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26 아하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27 아하스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넣지 않았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하스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 문이 닫혔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국가의 영적 심장이다. 그 문이 닫힌다 — 이것이 역대기가 아하스에게 내리는 마지막 평결이다. 다음 왕 히스기야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연다. 닫힌 것을 여는 일이 먼저다.





역대하 29장 —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문을 열다

1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Zechariah)의 딸 아비야(Abijah)였다.

2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 그가 왕이 된 원년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성전 문을 닫는 것이었다.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그 문을 여는 것이었다. 역대기는 이 대조를 첫 번째 문장에 배치한다. 원년 첫째 달 — 신년 첫날. 새 출발이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다

4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East Square)으로 불러 모았다.

5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십시오.

6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얼굴을 돌려 등을 돌렸습니다.

7 또 현관 문들을 닫고 등불을 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8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그들을 두렵고 놀라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9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이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이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 이제 내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11 내 아들들이여,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을 택하여 그의 앞에 서서 섬기고 그를 위해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12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고핫(Kohath) 자손 중에 아마새(Amasai)의 아들 마핫(Mahath)와 아사랴(Azariah)의 아들 요엘(Joel)이. 므라리(Merari) 자손 중에 압디(Abdi)의 아들 기스(Kish)와 여할렐렐(Jehallelel)의 아들 아사랴(Azariah)가. 게르손(Gershon) 자손 중에 심마(Zimmah)의 아들 요아(Joah)와 요아(Joah)의 아들 에덴(Eden)이.

13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Shimri)와 여이엘(Jeiel)이.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Zechariah)와 맛다냐(Mattaniah)가. 헤만(Heman) 자손 중에 여히엘(Jehiel)과 시므이(Shimei)가. 여두둔(Jeduthun) 자손 중에 스마야(Shemaiah)와 웃시엘(Uzziel)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

14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들어갔다.

15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청결하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발견한 모든 부정한 것을 기드론 시내(Kidron Brook · ㉸ 키드론 시내)로 가져가 내버렸다.

16 레위 사람들은 받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17 첫째 달 초하루부터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여, 첫째 달 팔일에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성전을 여드레 동안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십육일에 마쳤다.

18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성전과 번제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상과 그 모든 기구들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19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하는 중에 내버린 모든 기물들도 우비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다

20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 방백들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21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제로 수소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왕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리게 했다.

22 수소들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수양들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렸다. 어린 양들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렸다.

23 왕과 회중 앞에 숫염소들을 가져와 속죄제로 삼았다. 왕과 회중이 손을 그 위에 얹었다.

24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25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Gad)과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의 명대로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을 가졌다. 여호와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명하신 것이었다.

26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들을 잡고 섰다.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잡았다.

27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기를 명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찬양도 다윗 왕이 만든 악기들과 나팔로 시작했다.

28 온 회중이 경배했다.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었다. 번제가 마칠 때까지 이것이 계속됐다.

29 드리기를 마쳤을 때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30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들과 선견자 아삽(Asaph)의 시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다.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31 히스기야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여호와께 헌신하셨습니다. 가까이 나아와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회중이 제물들과 감사 제물들을 가져왔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번제를 가져왔다.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들의 수는 수소 칠십 마리, 수양 백 마리, 어린 양 이백 마리였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번제였다.

33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수소 육백 마리와 양 삼천 마리였다.

34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 번제물들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까지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35 번제도 많았고, 화목제물의 기름도 있었고, 번제를 위한 전제물들도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회복됐다.

36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 원년 첫째 달에 왕이 명하고, 열여섯 날 만에 성전이 정결해졌다. 역대기에게 이 속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다. 오십이 년 웃시야 + 열여섯 년 요담 + 열여섯 년 아하스. 긴 세월 쌓인 오염이 열여섯 날에 씻겼다.



다음 장 — 성전이 정결해졌으니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가 됐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까지 초청장을 보낸다.





역대하 30장 — 히스기야의 유월절


온 이스라엘에 보낸 편지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2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상의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

3 정해진 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이 일이 왕과 온 회중의 눈에 옳았다.

5 온 이스라엘, 브엘세바(Beersheba)에서 단(Dan)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선포를 하기로 했다. 규정된 대로 많은 사람이 지킨 것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이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것은 통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구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직후(BC 722년경) 이 유월절을 열었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는 시도였다.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통일 시도였다.

6 파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갔다. 왕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아브라함(Abraham)과 이삭과 야곱(Jacob)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앗수르 왕의 손에서 피한 자들에게 그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여호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8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돌이킬 것입니다.

9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돌아오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웃음과 순종 사이에서

10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스불론(Zebulun · ㉸ 즈불론)까지 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11 그러나 아셀(Asher)과 므낫세(Manasseh)와 스불론(Zebulun)에서 얼마가 겸손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12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도 있어 왕과 방백들의 명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13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심히 큰 회중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도

14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제거했다. 분향 제단들도 다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Kidron Brook)에 던졌다.

15 둘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왔다.

16 그들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 처소에 섰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Moses)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17 회중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못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들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았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먹었다. 기록된 것과 달랐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선하신 여호와여, 모든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19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록 성소의 정결 법도대로 깨끗하지 않더라도.”

20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결 규례보다 마음의 의향을 우선시한다. 정결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 여호와가 그것을 받으셨다. 역대기에서 이 순간은 제도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신학을 담는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은 실존적 질문이었다. 성전이 없는 동안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이 본문이 그 대답이었다.





칠일을 더하다

21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칠 일 동안 무교절을 크게 기뻐하며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큰 악기들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22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선하게 말했다. 그들이 일 주일 동안 절기의 지정된 제물들을 먹었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23 온 회중이 상의하여 칠 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 칠 일을 기쁨으로 더 지켰다.

24 유다 왕 히스기야가 회중에 수소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내어주었다. 방백들은 수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 내어주었다. 제사장들 중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가 많았다.

25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기뻐했다.

26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다윗(David)의 아들 솔로몬(Solomon)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런 것이 없었다.

27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해 축복했다. 그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다음 장 — 유월절의 기쁨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진다. 히스기야가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십일조 체계를 세운다.





역대하 31장 — 히스기야의 십일조 개혁


우상을 부수다

1 이 모든 것이 끝났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유다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허물었다. 모두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의 우상들을 스스로 부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절기 후 남은 동력이었다. 예배가 먼저였고, 개혁은 그 결과였다. 역대기는 이 순서를 중요하게 기록한다.





성전 직분의 회복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들을 세웠다. 각각 자기 직무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나누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진 문들에서 찬양하게 했다.

3 또 왕이 자기 재산에서 번제를 위한 몫을 지정했다. 아침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라 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물이 쌓이다

5 선포가 나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가져왔다. 모든 것의 십일조도 많이 가져왔다.

6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게 된 것들의 십일조를 가져와 무더기를 이루었다.

7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8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무더기들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를 찬양했다.

9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무더기들에 대해 물었다.

10 대제사장 사독(Zadok) 집안의 아사랴(Azariah)가 대답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먹고도 풍족하고 남은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복 주셨으므로 이 큰 더미가 남았습니다.”





창고를 세우다

11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들을 준비하라 했다. 준비했다.

12 그 안에 드린 것들과 십일조들과 거룩하게 된 것들을 충성으로 가져왔다. 레위 사람 고나냐(Conaniah)가 그것들을 감독했고 그의 형제 시므이(Shimei)가 그 다음이었다.

13 여히엘(Jehiel)과 아사시야(Azaziah)와 나핫(Nahath)와 아사헬(Asahel)과 여리못(Jerimoth)과 요사밧(Jozabad)과 엘리엘(Eliel)과 이스마갸(Ismachiah)와 마핫(Mahath)와 브나야(Benaiah)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 아사랴(Azariah)의 명을 따라 고나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의 아래 감독들이었다.

14 동쪽 문지기 임나의 아들 고레(Kore)가 하나님께 드린 자원 헌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린 것들과 지성물들을 나누었다.

15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서 그를 도왔다. 성실하게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눠주었다. 크고 작은 자 없이 반열대로.

16 계보에 기록된 남자들에게, 삼 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 각 자기의 직무에 따라 섬기는 자들에게 외에도.

17 제사장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계보로, 레위 사람들은 이십 세 이상 각자의 직무와 반열에 따라.

18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 온 회중 — 이는 그들이 그 거룩하게 된 것으로 충성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19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중에 자기 성읍의 들판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각 성읍에서 이름이 지명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중에 계보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몫을 나눠주었다.





히스기야의 신실함

20 히스기야가 유다 온 땅에서 이같이 행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옳고 진실한 일을 했다.

21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을 찾아 힘썼다. 형통했다.

31장의 결론은 역대기의 핵심 신학 공식이다 —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다.” 이 공식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한다. 십일조와 창고와 반열과 계보 —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었다.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재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조였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시험을 받는다.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로 밀려온다.





역대하 32장 — 산헤립의 칼과 히스기야의 터널


앗수르가 왔다

1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성실하게 행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취하려 했다.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음을 보았다.

3 방백들과 용사들과 상의하여 성 밖의 샘물들을 막기로 했다. 그들이 도왔다.

4 많은 백성이 모여 샘물들을 모두 막고, 땅 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도 막았다.

“앗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많이 만나게 할 이유가 없다.”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는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입증된 성경 사건 중 하나다. 히스기야 터널(Hezekiah’s Tunnel) — 또는 실로암 터널(Siloam Tunnel) — 은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 길이 533미터. 기혼 샘(Gihon Spring)에서 성 안 실로암 못(Pool of Siloam)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다. 1880년 터널 내부에서 히브리어 비문이 발견됐다. “굴착이 완성됐다… 두 팀이 양쪽에서 파 들어와 서로 만났다.” 이 실로암 비문(Siloam Inscription)은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다. BC 701년 산헤립 침공 직전 공사로 추정된다.

5 히스기야가 담대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 수리하고 망대들을 세우고 또 다른 성벽을 외부에 세웠다. 또 다윗 성의 밀로(Millo)를 강화하고 병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다.

6 히스기야가 군사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통솔하게 하고 성문 광장에 그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7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앗수르 왕과 그와 함께한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8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힘을 얻었다.





랍사게의 심리전

9 앗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자신은 모든 군대와 함께 라기스(Lachish · ㉸ 라키스)를 치고 있었다.

그 신하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모든 자들에게 말했다.

10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여 예루살렘 포위전을 견디려 하느냐?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굶어죽게 하고 갈증으로 죽게 하려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2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13 내 조상들이 여러 나라들의 모든 민족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나라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14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5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더 말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유혹하여 앗수르 왕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말했다.

16 산헤립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더욱 말했다.

17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18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듣고 두렵고 놀라게 하려고 유다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BC 701년 앗수르 원정에 대한 산헤립 자신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오각형 프리즘 형태의 점토 기록물 — 산헤립 프리즘(Sennacherib Prism) 또는 테일러 프리즘(Taylor Prism) — 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그(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정복을 주장하지 않는다. 포위만 말한다.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앗수르 기록이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





하룻밤의 반전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나라들의 신들과 같이 말했다.

20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Isaiah) 선지자가 기도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21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 중에 있는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멸하셨다. 그가 수치를 당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칼로 죽였다.

산헤립은 BC 681년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됐다. 이것은 아시리아 기록에도 나온다. 열왕기하 19장은 한 천사가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고 기록한다. 역대기는 그 숫자를 생략하고 사건만 기술한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앗수르 군대가 쥐들이 활을 갉아먹어 퇴각했다고 기록했다 — 이것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은유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떤 역사적 메커니즘이었든,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22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다.

23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다. 그 후로 그가 모든 나라들의 눈에 높아졌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

24 그 날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주셨다.

25 그러나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따라 보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26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바빌론 사신들

27 히스기야에게 재물과 영광이 심히 많았다. 그가 은과 금과 보석들과 향품들과 방패들과 값진 기물들의 창고를 만들었다.

28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창고들과 모든 종류의 가축들의 외양간들과 양 우리들도.

29 성읍들을 세웠다. 양 떼와 소 떼를 많이 소유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매우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30 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위쪽 수원을 막아 서쪽으로 다윗 성(City of David) 아래로 곧게 연결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했다.

31 바빌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탐문하러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그에게서 떠나셨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려 함이었다.

32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선한 행동들은 아모스(Amos)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 책에 기록되어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도 있다.

33 히스기야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다윗 자손의 묘실 올라가는 길에 묻혔다. 그가 죽을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존중했다. 그의 아들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대기가 열왕기와 가장 다르게 기록하는 왕. 열왕기는 유다 최악의 왕으로 끝내지만, 역대기는 그가 바빌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한다.





역대하 33장 — 므낫세의 회개


유다 최악의 왕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열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2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세웠다. 바알(Baal)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군대를 숭배하고 섬겼다.

4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세웠다.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셨다 —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5 여호와의 성전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6 힌놈 아들의 골짜기(Valley of Ben-hinnom)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로 사르게 했다. 점술과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두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하여 그를 노하게 했다.

7 조각하여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 — 에 세웠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8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한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9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했다.

10 여호와가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다

11 여호와가 앗수르 왕의 군대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오게 하셨다. 그들이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 청동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Babylon)으로 끌고 갔다.

앗수르가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는 이 기록은 열왕기하에는 없다. 역대기만의 기록이다. 역사적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다. BC 7세기 앗수르 왕 에살핫돈(Esarhaddon)과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의 기록에 “야우디의 왕 므낫세”가 앗수르에 조공을 바친 속국 왕 목록에 등장한다. 므낫세가 반란을 꾀했다가 잡혀갔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외부 자료와 역대기의 기록이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는다.

12 그가 고통 중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13 기도했다. 여호와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국으로 돌려보내셨다.

므낫세가 그때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므낫세의 기도는 훗날 므낫세의 기도(Prayer of Manasseh)라는 외경 문서의 토대가 됐다. 이 문서는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초대 교회에서 널리 사용됐다. 현재 가톨릭 성경의 부록과 동방 정교회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쇠보다 더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많은 죄악들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 이 외경이 역대하 33장의 기록에서 확장됐다. 열왕기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없다. 역대기만이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4 이 후에 므낫세가 다윗 성에 외성을 세웠다. 기혼 서편에 있는 골짜기 어문(Fish Gate) 으로 들어가는 오벧(Ophel) 을 둘러 심히 높이 세웠다.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도자들을 두었다.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했다. 여호와의 성전 산과 예루살렘에 세운 모든 제단들을 제거하여 성 밖으로 내버렸다.

16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다.

17 그러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직 산당들에서 드렸다.

18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19 그의 기도와 그의 간청이 들린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하기 전에 산당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세운 장소들은 호새(Hozai)의 기록에 적혀 있다.

20 므낫세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궁전 동산, 웃사(Uzza)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Amon)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몬의 짧은 악정

21 아몬이 왕이 될 때 이십이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다스렸다.

22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

23 그러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 아몬이 더욱 죄를 지었다.

24 그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의하고 왕궁에서 죽였다.

25 나라 백성이 아몬을 대적하여 모의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Josiah)를 왕으로 삼았다.

므낫세와 아몬의 대조는 선명하다. 므낫세는 오십오 년 통치 중 말년에 회개했다. 아몬은 두 해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됐다. 회개가 늦었어도 므낫세는 역사에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아몬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를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돌아선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신학이다. 얼마나 늦었든.



다음 장 — 여덟 살의 요시야가 왕이 된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다.





역대하 34장 — 율법책이 나타나다


어린 왕의 선택

1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3 왕이 된 지 팔년 되는 해 — 아직 어릴 때 — 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십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다.

열왕기하 22장은 율법책 발견으로 시작한다. 역대기는 그보다 앞에 요시야의 자발적 개혁을 먼저 기록한다. 열여섯 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율법책이 없어도 그는 이미 방향을 잡았다. 책이 발견됐을 때 충격이 컸던 이유는 개혁에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찾고 있던 자에게 지도가 주어진 것이었다.

4 바알의 제단들을 그 앞에서 헐었다. 그 위에 있는 태양 기둥들을 찍었다.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부수어 빻아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5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6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까지 사방을 폐허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다.

7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을 부수어 빻고,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태양 기둥들을 찍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

8 요시야 왕 십팔년에 왕이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아살리야(Azaliah)의 아들 사반(Shaphan)과 성읍 방백 마아세야(Maaseiah)와 사관 요아(Joah)를 보내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Hilkiah · ㉸ 힐키야)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돈을 주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 — 문을 지키는 자들 —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은 이스라엘 모두에게서와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에게서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10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손에 주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다.

11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이음목과 유다 왕들이 무너뜨린 집들을 위한 목재를 샀다.

12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했다. 므라리 자손 레위 사람들인 야핫(Jahath)과 오바댜(Obadiah)가 그들의 감독이었다. 고핫 자손인 스가랴(Zechariah)와 므술람(Meshullam)이 그 다음이었다. 레위 사람들로서 모든 악기 연주에 능숙한 자들도.

13 짐꾼들을 감독하며 모든 일의 일꾼들을 감독했다. 레위 사람들 중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문지기들도 있었다.





책이 나왔다

14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진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었다.

16 사반이 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맡겨진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7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돈을 부어 감독자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





왕이 옷을 찢다

19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옷을 찢었다.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Ahikam)과 미가의 아들 압돈(Abdon)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Asaiah)에게 명했다.

21 “가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와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힐기야와 왕이 보낸 자들이 선지자 훌다(Huldah)에게 갔다. 그녀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하스라의 손자 딕와의 아들 예복 관리인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전했다.





훌다의 예언

23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24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25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노하게 했습니다. 이 곳을 향한 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6 그러나 여호와께 물으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27 내가 이 곳과 이 주민들에 대해 말한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8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당신의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들이겠습니다.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곳과 이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전했다.





온 백성 앞에서 언약을 맺다

2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

30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크고 작은 백성 모두와 함께. 왕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31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그의 계명과 증거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겠다고.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모두를 다 여기에 세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했다.

33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순서를 다르게 배치한다. 열왕기는 율법책 발견 → 개혁의 순서다. 역대기는 개혁 시작(12년) → 율법책 발견(18년)의 순서다. 열왕기의 요시야는 율법책이 그를 바꿨다. 역대기의 요시야는 이미 바뀐 후 율법책을 만났다. 두 해석 모두 요시야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 그러나 역대기는 요시야가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돌아선 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장 — 요시야가 솔로몬 이후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연다.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죽는다.





역대하 35장 — 요시야의 유월절과 므깃도의 죽음


솔로몬 이후 최대의 유월절

1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켰다.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2 왕이 제사장들을 그들의 직무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봉사를 위해 그들을 강하게 했다.

3 왕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두십시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4 여러분의 반열대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로 준비하여 여러분 조상들의 집안별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5 거룩한 처소에 서서 동족 일반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의 분파들에 따라.

6 유월절 양을 잡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 — 이것은 성전이 완성된 상태를 전제한다. 레위 사람들의 원래 직무는 광야에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고정된 성전이 있으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섬긴다. 요시야의 이 선언은 시대 전환의 인식이다.

7 요시야가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유월절 제물로 양들과 어린 염소들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내어주었다. 자기 재산에서.

8 방백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 방백들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이 유월절 제물로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9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인 고나냐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뱌와 여이엘과 요사밧이 유월절 제물로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10 예배가 준비됐다. 왕의 명대로 제사장들이 자기 처소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반열대로 섰다.

11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이 가죽을 벗겼다.

12 그들이 번제물을 옮겨 일반 백성들의 족속별 분파에 주어 여호와에게 드리게 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 불로 유월절 양을 규정대로 구웠다. 거룩하게 된 것들은 솥들과 냄비들과 대접들에 삶아 모든 일반 백성에게 빠르게 가져갔다.

14 그 후에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밤에 번제물과 기름을 드리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했다.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다. 문지기들은 각 문에서. 그들이 자기 섬기는 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16 이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예배가 준비되어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요시야 왕의 명대로.

17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유월절과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18 선지자 사무엘(Samuel)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 있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

19 요시야 왕 십팔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역대기가 이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 최대라고 평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열왕기하 23:22는 사사 시대 이후 최대라고 한다. 역대기는 왕정 시작 전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더 긴 역사적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사건이었다는 해석이다.





므깃도에서의 죽음

20 요시야가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준비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Neco · ㉸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 변 갈그미스(Carchemish · ㉸ 카르케미시)를 치러 올라왔다. 요시야가 그를 막으러 나갔다.

21 느고가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22 그러나 요시야가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다. 느고의 말 —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 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나갔다.

요시야가 변장하고 므깃도(Megiddo · ㉸ 므기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나갔다.

이집트 왕 느고의 갈그미스 원정은 역사적 사실이다. BC 609년의 일이다. 느고는 쇠퇴하는 앗수르를 지원하여 신흥 바빌론에 맞서려 했다. 요시야는 왜 나갔는가. 확실하지 않다. 바빌론 편에 서서 이집트를 막으려 했을 수 있다. 또는 유다의 북쪽 국경을 지키려 했을 수도 있다. 역대기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기록한다 —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듣지 않았다.

23 궁수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이 곳에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나는 심히 다쳤습니다.”

24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그의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가 죽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해 슬퍼했다.

25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요시야를 위해 부른다. 이스라엘에 규례로 남았다. 보라, 그것들이 애가(Lamentations) 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 이것은 학자들이 논쟁하는 구절이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함락을 애도하는 시집으로, 요시야의 죽음을 직접 애도하는 내용이 아니다. 역대기가 가리키는 것이 예레미야애가 전체인지, 아니면 지금은 사라진 별도의 애가인지 불분명하다. “애가 책”이 지금 우리의 예레미야애가와 같은지도 확실하지 않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26 요시야의 남은 행적들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그의 선한 행동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27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죽음은 역대기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다. 선한 왕이 싸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역대기의 논리는 명확하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형통하고, 듣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선한 왕에게도 적용된다. 요시야의 신실함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불순종이 그를 무너뜨렸다. 역대기의 규칙은 예외가 없다.



다음 장 — 마지막 네 왕.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





역대하 36장 — 마지막 왕들, 예루살렘의 끝, 그리고 고레스


여호아하스 — 석 달

1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2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십삼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3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하고 유다에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세금으로 물렸다.

4 이집트 왕 느고(Neco · ㉸ 느코)가 그의 형제 엘리아김(Eliakim · ㉸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그 이름을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다. 느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이름을 바꾼다 — 이것은 주권의 표시다. 엘리아김에서 여호야김으로. 파라오가 왕의 이름을 지어줬다. 창세기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준 것처럼. 이름을 주는 자가 주인이다. 요시야 이후 유다는 스스로 이름을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여호야김 — 십일 년

5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이 올라와 그를 청동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7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두었다.

8 여호야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것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 — 석 달 열흘

9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0 해가 돌아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귀한 기물들도. 그의 형제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 — 열한 해

11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이십일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1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Jeremiah)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13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반역했다.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14 제사장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도 이방 나라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심히 범죄하여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혔다.

15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사신들을 통해 그들에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전하셨다. 그의 백성과 그의 거처를 아끼셨기 때문이었다.

16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선지자들을 비웃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올라와 회복될 수 없었다.

“회복될 수 없었다(מֵין מַרְפֵּא)” — 이것은 역대기의 핵심 어구다. 역대하 21:18에서 여호람의 병에 이 단어가 쓰였다. 이제 나라 전체에 이 단어가 적용된다. 고칠 수 없는 병. 개인의 병이 국가의 병이 됐다. 선지자들을 비웃은 역사의 누적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다.





예루살렘의 함락

17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의 왕을 그들에게 오게 하셨다. 그가 성전에서 청년들을 칼로 죽였다. 젊은이와 처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와 노인도 그에게 넘겨졌다.

18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크고 작은 기물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과 그의 방백들의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19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 모든 궁전들을 불사르고 그것의 모든 귀한 기물들을 무너뜨렸다.

20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21 이것은 여호와가 예레미야(Jeremiah)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땅이 그 안식년들을 누릴 때까지. 그 황폐한 날 동안 안식하여 칠십 년이 찼다.

“칠십 년” — 예레미야 25:11과 29:10의 예언이다. 기산점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나뉜다. BC 605년(첫 번째 포로) ~ BC 538년(고레스 칙령)이면 67년. BC 587년(예루살렘 함락) ~ BC 516년(제2성전 완공)이면 71년. 정확한 계산보다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 70년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언자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다.





고레스의 칙령

22 페르시아 왕 고레스(Cyrus · ㉸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자기 나라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리고 또 공문을 써서 말했다.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가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가 있으면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BC 538년 고레스의 칙령이다. 그리고 역대기는 여기서 끝난다.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으로 끝난다. 이것이 역대기의 구조다 — 파괴가 마지막 말이 아니다. 재건의 명령이 마지막 말이다.

고레스 원통(Cyrus Cylinder) — 1879년 남부 이라크 바빌론에서 발굴된 점토 원통이다.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아카드어 비문에는 고레스가 바빌론 신 마르둑의 이름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양한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전을 재건하게 했다고 적혀 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고레스의 정책 — 피정복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한다 — 을 확인해 준다. 성경의 칙령과 역사 자료가 교차하는 드문 지점이다. 일부 학자는 고레스 원통이 유대인 귀환의 직접 증거라고 본다. 다른 학자는 일반 정책 선언이므로 직접 연결은 과도하다고 본다. 두 입장 모두 원통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 타나크(תַּנַ“ךְ)의 마지막 책이다. 창세기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 —”올라갈지어다(יַעַל).”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aliyah, עֲלִיָּה)”고 표현한다. 지리적 고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학적 고도 때문이기도 하다. 타나크의 마지막 단어는 명령이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올라가라.



역대하 끝.

바빌론의 연기가 가시기 전에 페르시아의 칙령이 내려왔다. 무너진 돌들 사이에서 명령 하나가 들렸다 — 올라가라, 짓거라. 역대기는 망국의 역사가 아니라 귀환의 초대로 끝난다. 그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야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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